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3차 실연심의 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ㅇ 회의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1:00 ~ 2025년 3월 14일(금) 19:00

ㅇ 회의장소 : 아르코꿈밭극장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남, 김은영, 박정아, 신정화, 이재진, 황진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창작뮤지컬 분야에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을 선정한 후, 3차 실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연심의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80분간의 낭독 공연과 핵심 

창작진 인터뷰로 구성되었습니다. 

평가는 1•2차 심사와 동일하게 작품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관객평가단의 평가(20%)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본공연 제작 지원 대상작으로 총 7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제출된 예산 운영 계획, 작품 규모, 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250백만원, 총 1,649백만원의 지원금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실연심의를 통해 대본과 음악뿐만 아니라 연출 계획과 디자인 등 작품의 전체

적인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연심의를 준비하며 한 단계 

점검을 거친 작품들은 소재와 주제 면에서 창작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기존 

뮤지컬의 형식적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작품이 현재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감동을 주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삶의 화두를 

던질 충분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물과 이야기의 설득력, 

배우들이 작품의 개연성을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 무대, 작품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개성 있는 음악적 색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본공연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이려는 계획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이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신작’으로 자리 잡아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고, 창작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창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부담을 덜어 작품의 완성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선사하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 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정된 단체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단체

와 함께해주신 관객평가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위원 일동


